
‘尤害承制論’의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륨홉家說의 핍￥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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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術大융發총論文 主훌훌:Ii.運;섣훨 

‘元害承制論’의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諸家說의 맑究 

I . 縮論

자연계에서 萬物이 생존항에 있어서 生化와 

制約의 相反된 현상이 두루 존재함으로써 상호 

간의 상대병형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어느 한 

방연의 발전。l 過元하거나不及하게 되연 곧 이 

런 평형은 파괴되어 어떠한 變亂이 발생하게 된 

다 A體의 생영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한 같 

은 종류의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다 《內經》에 

서는 이러한 종류의 현상을 “元害承制”라고 稱

하였마. o 
《素問·六微답大論》에 “1;則害承乃制 制生則

化 外列盛흉 害則敗옮L ;生化大病”이 라 하여 , 氣가 

過極하면 害物하지만, 相互 承制하는 작용에 의 

하여 전체적인 평형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2) 또 

한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位

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

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라 하였으니 이는 五

運의 承制關係를 말한 것3) 이라고 하였다 

王水。l t害承制에 대해서 注解한 이후로 劉」

1) 훌뼈쩌 主編, 中團歷代各家I몽說, t海, t海칩뿔技tfi 

버版it, 1984, p. 70. 
찌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뿔짧學m쨌院, 1984, 

p.202 

3) 옳fili?J 主編, .. !:JS뽑, p. 70‘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趙學俊 尹觸烈

河間에 이르러서 連氣에 대한 理論의 發明은 病

理變化의 짧證과 病候의 疑似훌假에 깅이 분석 

하였고4l, 氣化와 ‘〕tAO홈 承乃制’論을 發展사켜 

서 六氣가 서로 轉化할 수 있다는 說을 제기함 

으혹써 病理學說을 풍부하게 하였다.sl 후에 王

質는 생리, 병리변화 및 病候의 훌{원分析, 쓸斷 

治癡와 켈합하여 해석하고6l, 張介훌은 얼찌기 

王題의 그 學說을 크게 청송하여 계숭하였다_7) 

이처랭 ‘元害承制論’은 本氣가 元盛하연 下承

之氣가 制함으로써 상대적 평형을 。l루어 자연 

계의 청상상태를 유지하는 규칙업에는 플렴이 

없다 그러나 下承之氣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元

하연 어떤 氣가 해를 업는지, ‘t害承制’가 어떤 

균칙에 의하여 얼어냐는지 , ‘外列盛흉’가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l承制’의 규칙이 五行相克의 법칙 

을 따르는五運의 相制인지 아니면 操i뭘과寒熱 

빛 風火의 대랩 인 六氣의 相制인지 , 또한 ’Jc害

承制論‘과 ‘相暴”斷흥’의 관계는 어떠한지는 자 

세히 밝혀내지 옷하고 있다 

이에 ‘元害承制論’의 與義를 發明한 劉j河間,

張子和l 王安道, 廣樓, 꿇景폼을 중섬 .2.로 하고, 

씨 훌1퍼** 主編, t揚훔, p. 71. 
히 洪元植, t編書, p.203 
이 洪元植, H홉홉, p.203 
끼 옳trl1然 主編, J:J홉홈,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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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經》의 歷代注釋과 기타 緣合활書를 참고혹 

하여 ‘元害承힘l調’을 發明 運用한 發展過程과 그 

훌意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 鼎究內容

1. 王永의 說

王永은 元훔承制의 理論을 자연현상과 연관 

하여 해석하였다 즉 각종의 정상적인 자연현상 

은 모두 ’承制’의 理致에 깃들어 있음을 설명하 

였다. 이로부터 추측하면 자연의 모든 현상은 

모두 내부에서 스스로 制約하고 調節한 켈과이 

며 엘정한 법칙이 있마는 것을 알 수 있마,Bl 

먼저 六節所治之位에 대해서 살펴보연 〈六微

릅大論〉에 “願聞地理之應六節氣位何如 u皮伯日

顯明之右 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步 相火治

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

一步 水氣治之 復行-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君

火治之R라 하였다. 이는 天의 六氣와 地의 物化

現狀과의 상웅관계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顯明之位란 王永은 “日出謂之願明 則

VD地氣分春也 딩春分後六十日;有奇”라 하였다 

春分이후에 낮이 정정 걸어지고 기온이 정정 올 

라가서 萬物의 生長이 정정 皮盛해지니 陽氣가 

정정 길어지고 밝아지는 象이으로 春分이후에서 

立夏에 이르기까지를 顯明이라 하였다.9l 

8) 쫓혜然 主編, 上擔흠, p.32. 
9) 方約中 許家松, 黃帝內M!累問運월七簡講解, ~~京, .A 

民짧!:!:.버版It. 1984,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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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火之位는 ‘斗建VD正 至於已正 君火位也.이 

라 하고 “所謂少陰 熱之分也 天度至l比 暗淑大行

居熱之分 不行*暑 君之德也”라 하였다. 즉 君火

之位는 斗建。l VD.IE에서 E正얼 때이고 少陰 熱

之分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君德과 같아서 暴

*은 있지 않고 따뭇한 기후가 있게 된다. 火에 

는 풀이 있£니 君火로써 六氣의 시작을 삼았 

다. 

君火之位에 少陽이 居하연 避。l 되 니 , ‘少陽

居之鳥{쩔遠 大熱早行 授癡乃生 陽明居之馬溫i京

不時”하고, 君火之位에 太陽。l 居하면 ‘太陽居之

寫寒雨間熱 厭陰居之寫風짧 雨生겼蟲”하고, 君

火之位에 少陰이 居하연 “少陰居之馬天下施授

以其得位 君令宣行故也”하고, 君火之位에 太陰

이 居하연 .太陰居之寫時雨”라고 하였다. 

相火之位는 “自斗建E표 至未之中 三之氣分

相火治之 所謂少陽也”라 하고, “相火則夏至日前

後各三十日也 少陽之分 火之位也 天度至此 했熱 

大行라고 하였다. 相火之位는 斗建이 E표에서 

未中에 이르는 때이며 夏至日前後의 各三十日로 

三之氣에 해당하며 少陽 火之位이다. 天度가 여 

기에 이르연 썼熱이 大行한다 

少陽이 居하연 ‘少陽居之罵熱暴至 草쫓河乾 

씻元 i쳤化뼈布”하고, 陽明이 居하연 “陽明居之罵

i京氣間發”하고, 太陽이 居하연 “太陽居之罵寒氣

間至 熱爭永흉’하고, 願陰이 居하면 “願陰居之

鳥風熱大行 雨生겼蟲”하고, 少陰이 居하연 .少陰

居之篇大暑*元”하고, 太陰이 居하연 ‘太陰居之

寫雲雨雷電-한다. 

“右”라는 표현은 ‘南面而命其位’한 것 이다. 즉 

판창하는 사랑이 南方으로 向하여 위치를 命한 

것이다 

“退”라는 표현은 “退謂南面視‘之 ;(E位之右也”라 

고 하였다. 즉 南面해서 볼 때 자리의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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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退라고 하였다. 

“--步.란 ‘--步 凡六十日又八十七刻半 餘氣同

法.라고 하였다. 즉 六十日八十-刻半으로 土氣

金氣둥둥도 이와같다. 

土氣는 쾌之分也 흉n秋分前六十日而有奇 斗

建未표 至西之中 四之氣也”라 하고 헛度至此 雲

雨大行 i흙薰乃作”라고 하였다. 이는 秋分前 六十

日로서 斗建이 未正에서 西中에 이르기까지이며 

四之氣雨之分에 해당하여, 天度가 이에 이르면 

雲雨가 大行하여 i흙薰이 行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寫짧熱佛觸 雲雨雷

흉.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馬淸雨露露”하 

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鳥寒雨훔物”하고, 

廠陰이 居하면 “願陰居之馬暴風雨推拉 雨生保

蟲R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鳥寒熱 氣反用

山澤浮雲 暴雨海薰?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

之罵大雨覆뿔.한다. 

金氣는 “操之分也 ~n秋分後六十日而有奇 범 

斗建西正 至家之中 五之氣也 天度至此 萬物皆

操”라고 하였다. 이는 秋分後 六十日로서 斗建이 

西正에서 家中에 이르기까지이며 五之氣 操之分

에 해당하여, 天度가 여기에 이르연 萬物이 오 

두操하게 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馬溫淸更.iE 萬物乃

榮”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罵大행操흉”하 

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 馬早寒 願陰居之寫

i京風大行 雨生介蟲’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

之罵秋i뽕熱病時行n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

之寫時雨沈陰”한다. 

水氣는 ‘寒之分也 ~n쪽至日前後各三十日 범 

斗建家至표之中 六之氣也 天度至此 寒氣大行”라 

고 하였다. 이는 쪽至前後의 各三十日로서 斗建

이 家에서 표中에 이르기까지이며 六之氣寒之

分에 해당하여 天度가 이에 이료연 寒氣가 大行

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馬쪽溫 醫蟲不藏 流

水不永n하고, 陽明이 居하면 “陽明居之 寫操寒動

切”하고, 太陽이 居하면 “太陽居之馬大寒癡껴j”하 

고, 廠陰이 居하면 “願陰居之馬寒風짧錫 雨生憐

蟲”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 寫醫蟲出見

생If.水不永”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篇癡陰

寒훌地氣鴻也’ 

木氣는 ‘風之分也 郞春分前六十日而有奇也

엽斗建표표 至~D之中 初之氣也 天度至此 風氣乃

行 天地神明 號令之始也 天之使也”라 하였다 이 

는春分前六十日로斗建이 표표에서 ~D中에 이 

르기까지 初之氣 風之分에 해당하여, 天度가 이 

에 이르면 風氣가 이에 行한다. 

少陽이 居하면 “少陽居之鳥週授至’하고, 陽明

이 居하면 “陽明居之 鳥淸風露露魔味”하고, 太陽

이 居하면 “太陽居之馬寒風切쩌j 짧雪水永”하고, 

廠陰이 居하면 “廠陰居之 馬大風發 榮雨生毛蟲’

하고, 少陰이 居하면 .少陰居之寫熱風陽A 時氣

流行”하고, 太陰이 居하면 ‘太陰居之馬風雨癡陰

不散R한다. 

다음으로 地理가 歲氣에 應하는 것을 살펴보 

면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位

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

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라고 하였다. 

“相火之下 水氣承之’에 대해서 “熱盛水承條흉 

柔弱 漢潤fu'益 水象可見’이 라 하였고, “水位之下

土氣承之”에 대해서 “寒甚物堅 水永流뼈 土象斯

見 承下明훗”라고 하였고, “土位之下 風氣承之.

에 대해서 “흙風‘之後 時雨乃零 是則i뭘寫風吹 化

而馬雨”라고 하였고, .風位之下 金氣承之”에 대 

해서 “風動氣淸 萬物皆操 金承木下 其象昭然”이 

라고 하였고, “金位之下 火氣承之’에 대해서 .鐵

金生熱則火流 金乘火之上 理無홍也”라고 하였 

7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鳳典.史룰용誌 Vol.11. N0.1 

고, ‘君火之下 陰精承之’에 대해서 ‘君火之位 大

熱不行 蓋寫陰精힘j承其下也’라고 하였다. 

이는 六氣의 相承과 制約은 萬物이 生化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만일 相承하지 못하면 制約

함이 없어서 반드시 過〕℃이 되어 뽑가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允害承制의 理論을 자연현 

상과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정상적언 범然 

現象은 生化와 힘j約의 相反된 작용에 의하여 상 

대적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에 대해 ‘諸以所觸之氣弼.下

者 皆折其標盛 此天地造化之大體爾라고 하였 

다. 이는 所勝之氣가 아래에서 承하는 것은 그 

標盛한 것을 쩍는 것이니 이는 天地造化의 大體

일 뿐이라는 것이다. 

‘允害承制’에 대해서 범日 何也 n皮伯日 JtAU 
害 承遭制 制則生化 外列盛豪 뽑則敗亂 生化大

病”라고 결혼하였다. 王永은 이에 대해 ‘允過極

也 物惡其極n이라고 하였으니 物이 그 極함을 싫 

어하기 때문이다 

允害承制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王永은 〈六

元표紀大論〉의 ‘水發而흉雪 土發而顆짧 木發而

앓折 金發而淸明 火發而陳味”와 ‘氣有多少 發有

微甚 微者當其氣 甚者暴其下 徵其下氣而見可知

也”를 들고 그 注에 .六氣之下 各有承氣也 則如

火位之下 水氣承之 ------ 君位之下 陰精承之 各

徵其下 則象可見훗 故發暴其下 則與本氣珠異”라 

고 하였고, “顆陰所至鳥짧愁太i京 少陰所至鳥大

置寒 太陰所至鳥雷露짧注烈風 少陽所至寫顆風‘

;嘴爆옳}疑 陽明所至馬散落溫 太陽所至鳥寒雲7.1<.

흉白埈 氣變之常也’의 注에 각각 “顆愁 木也 太

i京 下承之金氣也 …… 大置 君火也 寒 下承之陰
精也 ------ 雷露짧注 土也 烈風 下承之水氣也

•• 짧風 族轉風也 露}疑 下承之水氣也 ------ 散

落 金也 溫 下承之火氣也 ------ 옳雲永흉 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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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횟 下承之土氣也 …--- 變 謂變常平之氣 而寫
甚用也 用甚不E 則下承之氣薰行 故皆非本氣也’

라고 하였다‘ 이는 ’允害承制’로 인하여 平常之氣

가 흉흉하게 되어 그 下承之氣가 暴行하므로 本氣

가 아니라고 하였다. 혔其下” ‘F承之氣暴行 故

皆非本氣也”풍의 王永의 注釋은, 劉河間。l 더욱 

발전시켜서 ’Jt害承힘l’함..£..로써 本氣와 陰陽屬性

이 다른 ‘暴化’가 얼어난다는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상에서 王永의 “允害承制”에 대한 聞發의 

요점은 자연현상을 통해 “承制”가 生化에 유리 

하다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또한 王永의 이론 

은 자못 後世醫家들을 깨우쳤다 예를 들어 劉

完素는 이 런 基鍵에서 또한 새로운 뼈發을 하였 

고, 그 후에 王屬와 張景옮 둥과 같은 醫家들은 

각기 독자적으로 논함으로써 ‘允害承制理論’이 

광뱀위하고 구체적으로 인체의 生理, 病理, 治橋

등과 연관되게 되었다 IO) 

2. 짧lj河間의 說

劉河間은 允뽑承制에 대하여 정밀하게 연구 

하여 독특한 견해를 밝혔는데‘ 運氣의 相표承制 

가 사물 상호간의 평형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 

라고 인식하고, 또한 동시에 職服 六氣가 〕℃盛

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病理現象을 설명하였 

다. I Il 특허 氣化와 “允則害 承乃制”의 理論을 發

展시켜서 六氣가 서로 轉化할 수 있다는 說을 

제기함으로써 病理學說의 內容을豊富하게 하였 

다 예를 들어 後世에 常用하는 演證, 火證, 風

證 等의 用語와 寒쩌化火 熱極生風 等의 病憂轉

1이 옳뼈然 主編, 上揚훔, p.32. 
11) 옳뼈然 主編, 上擔홉,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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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는 모두 이 時期에 發展 形成펀 것이다.12) 야 

울러 〕℃害承힘j로써 인체의 病理變化에서의 本質

과 現象(標象)o] 相反하는 관계를 해석하였다 

《素問玄機原病式 • 범序》에서 ι邊以比物立

象 講융天地運氣造化범然之理------雖未備論諸흉 

以此推之 則識病六氣陰陽虛實 幾予備훗”13)라고 

하고, 《素問玄機原病式》에서 휩深操甚 則草

木癡落而不收病之象也”14)라 하였다. 이처렴 河

間은 ’‘比빼立象”의 방법을 사용하여 天의 六氣

와 인체의 六氣의 變化가 일치한다는 理論을 설 

명하였다 따라서 天氣의 承制로부터 인체 鷹略

의 病理變化를 연관하고, 인체내의 六氣의 承制

관계로 언하여 鷹略間의 청상적인 생리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劉河間의 ‘1℃훔承힘l論’의 發展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같다. 

河間은 JG훔承힘l로 인하여 暴化가 나타남을 

제시하여 《素問玄機源病式〉에서 “夫五行之理

甚而無以制之 則造化息훗 如春木표而多風 風ιk

則反i京 是反暴金化制其木也 大쩨之下 天氣反溫

乃火化承予金也 夏火熱極而體反出滾 是反暴水

化制其火也 因而i흙陰雲雨 乃土化承予水也 雨i행 

過極而暴烈風 乃木化制其土也 짧짧之下 秋氣反

f京 乃金化承予木也 ·*極而萬物反操 乃火化制其

金也 因而寫훗寒 乃水化承予火也 寒極則水i歡Q

地 乃土化制其水也 觀東極而起東風 乃木化承土

而周歲也 凡不明病之標本者 由末知此變化之道

也15)”라 하였다 이렇듯이 承制에 의한 暴化로 

氣候가 太過나 不及에 이르지 않고 萬物도 生化

不息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王永의 1℃훔承 

1찌 洪元植, 上휩훔, p.202. 
13) 葉Ill 等 主編, 흉元四大짧學家名흉集成, ~~京, 中國

中훌훌버版tt, 1995, p. 8 
1매 훨|| 等, 上編흠, p.23 
1히 葉川 等, 上編홈, p.25 

制論에서 한 단계 딸전하여, JG훔承制한 결과로 

서 暴化作用이 나타나서 生化와 制約의 상대척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河間은 1℃害承制論을 자연현상을 。l

흔적A로 설명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이를 인체 

의 氣化와 연관하여 설명하여 실제적인 면을 추 

구하였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元則훔 承

乃制也 故病演過極則寫建 反暴風化制之也 風病

過極則反操 節Blk휠b急 反흉흉金化制之也 病操過極

則煩漫 反暴火化制之也 病熱過極而反出五滾 或

寫戰標惡寒 反暴水化制之也”16)라 하였다‘ 인체 

내부에서 만약 承制의 作用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으면 이와 같은 病理變化가 나타나게 된 

다. 

그런데 暴化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한 곳 

도 있다 《素問玄機頂病式》에서 ‘夫六氣變亂

而寫病者 乃相暴而同寫病 風熱操同 多暴化也 寒

i흙性同 多薦化也 性異而薰化之有之亦E廳옷”17) 

라고 하였다. ’風熱操’는 性이 같아서 暴化하는 

것이 많으며 ’寒滿’도 性이 같아서 暴化하는 것 

이 많고, 다만 性이 다르면서 暴化하는 것은 있 

기는 하나 투물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暴化

는 承制에 의한 것이 아니라, 秉病의 의며이으 

로 마땅히 구별해야 한다. 

또한 자연계에서 六氣의 偏盛 過極!!..로 인하 

여 그들간의 정상척인 相互承制 관계가 파괴되 

면 종종 本質과 現象(標象)이 일치하지 않는 상 

태가 출현한다‘ 언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인체의 六氣가偏盛過極£로 인하여 정상적인 

承制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曉己之化”의 假象

(標象)이 나타나게 되니 , 河間은 《素問玄機原

病式》에서 “夫五行之理 微則當其本化 甚則暴

1에 葉川 等, 上編홈, p.25 
1깨 葉川 等, 上휩훌,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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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鬼願 故經日1C則훔 承乃制也”18)라고 하였다. 

즉 元뽑는 그 本質이며 暴化는 그 標象(假象)인 

것이다. 또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 • 법序》에 

서 ‘以JI:!觀之 是未知陰陽變化之道 況木極似金

金極似火 火極似水 水趣似土 土極似木 故經日

元則훔承乃制 謂己元極 反似嚴E之化 流{용未知 

故認、似作是 以陽馬陰 失其本意 經Jik謂짧節無過 

命日大感”19)이라 하였다. 이는 病理變化에 있어 

서 元홈인 本質과 暴化인 標象이 陰陽屬性。1 서 

로 다르기 때문에 분명허 구별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本質과 標象의 相反的인 관계로 

인하여, 病因을 정확허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반대로 옳斷하여 治癡하다가 실패를 보게 된 

다. 

따라서 河間은 자연계의 六氣가 偏盛 過度할 

때는 곧 購己之化의 現象(標象)이 나타나는 것 

처 렴 A體에서도 薦化의 假象(穩象)이 나타나으 

로 標象을 本質로 誤認‘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 예를 들어, ‘諸헬彈直 ------ 陰經日柔훌 陽經

日剛建 1G則害 承乃制 故i뭘過極 則反秉風化制之

然秉化者 虛象而賣非風也’라고 하였으다. 이는 

諸題이 風病의 本象이지만 源氣가 過極할 때에 

도 諸짧彈直의 假風의 現象(標象)이 나타날 수 

도 있으니 , 滿極하여 도리어 風化플 흉흉하여 制

之하는 現象이다. 또한 載傑 ------ 此由心火熱甚

元極而戰 反暴水化制之 故寒標也 然寒像者 由

火甚似水 實非暴有寒氣也I라 하였다. 이는 戰像

은 寒病의 本象이지만 熱氣가 過甚할 때도 寒戰

振傑 等의 假寒의 現象(標象)이 나타날 수 있g 

니 , 火極하여 도리어 水化를 흉흉하여 制之하는 

火極似水의 現象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쓸斷에 있어서 횟病의 假象的 變化

18) 葉Jll 等, 上휩흡, p.14 
1에 葉川 等, 上휩홉,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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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似짧己之化)연 標象과 本質을 명확허 구분해 

야 하며, 治癡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 過元한 氣

를 演하여 그 本質을 치료하여 야 하지 {없象(標 

象)에 마혹되어 흉흉化를 誤治하는 것은 옳지 않 

다 그러묘로 그는 “不明標本 但隨暴化之虛훌馬 

治 反助其病而홈予生命多훗”20)라하고, “但當밟 

其過甚之氣 以馬病本 不可反課治其暴化也·20라 

하였다. 

따라서 河間의 違氣에 대한 1G害承制論의 發

明은 病理變化의 論證과 病候疑似의 률假에 대 

해 깊이 분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후세에게 옳 

斷 빛 治癡에 많은 도움이 었다 22) 

끝으로 河間의 1G훔承制論에 대해서 諸家의 

評을 살펴보연, 李{뿌棒는 《願生澈꿇》에서 ‘完

素짧明1C制之理 洞如觀火 然偏主予熱 뿔能盡六 

氣之變乎”23)라고 하여 河間의 1C홈承힘l說은 火

에 치우쳐서 六氣의 變化블 모두 설명하지는 못 

한다고評하였다. 

또한 《金元며大醫家學術思想、之鼎究》24)에 

서는 姜春華의 말을 벌어서 ‘河間이 제창한 ‘元

則홈 承乃制’는 治癡上에서 예방조치를 위한 것 

이고, 用藥上에서 어떻게 해야 過元에 。l르지 

않도록 하여 더욱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가 

의 문제플 고려하였다. ------ 《內經》에서 말한 

‘1C則害 承乃制 制則生化’와는 구별되는 점 이 있 

다‘ 《內經》에서는 五行이 更勝하여 서로 zp.함 

을 말하였으니, 正常狀況에서는 가령 -氣가 偏

盛하여 홈가 되면 承하는 것이 얼어나 制하니, 

承制하는 관계가 자연적인 조첼작용을 일으킨 

20) 葉川 等, 上觸흠, p.113 
21) 쫓川 等, 上編홈, p.25 
2찌 옳뼈** 主編, 上編흠, p, 71ι 
23) 李뼈南 等, 金元四大짧家學뼈恩想之ii究, ·~~京, ;... 

民圍生버filiitt. 1983, p. 1 
24) 李題南 等, 上編흠,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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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完素가 말한 7℃홈承制는 실제로는 六
氣의 病變이 過允하여 어느 정도에 이를 때에 

假象이 나타나지만 그 主要頂因은 t홈에 있고, 

t害하여 야미 承制에 이른 것에 있지 않다. 가 

령 允훔하여 이미 承制에 。1르면 病情이 마땅히 

好轉되어야 하며, 혹은 承制가 지나치면 病變의 

性質이 이마 相反된 일연으로 轉化되 니 이는 일 

종의 現象얼 뿐만이 아니다.’라고 評하였다. 

그러나姜春華의 이런評은河間의 說을충분 

허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素問病機氣宜保命

集 • 病機論〉에 “風病過極而反中外操遊 是反暴
金化也 故非鳥金制其木 是甚則如此”라 하였으 

니, 이는 風病이 過極하여 操遊의 假象이 나타 

나는 것은 金化를 暴한 것이므로 金이 그 木을 

制한 것이 아니라, 風病이 甚하면 金化의 假象

이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즉 姜春華의 말대로 

允좁하여 이며 承制에 이르연 病情이 마땅허 好

짧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承制에 이르면 病

이 이미 심한 상황염을 설명하였다. 또한 承制

가 지나치연 相反된 -面으로 흉흉化하지만 그것 

이 病의 本質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假象

(標象)에 불과한 것이다 

3. 張子和의 說

張子和는 劉河間을 私淑하여 六氣致病의 이 

론을 계송하여 흙病을 風·寒·暑·演·操·火

의 六門£로 나누고, 치료방법은 퓨 · ll:I:. 下 三

法A로 攻뼈를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 

러한 主張은 그 당시 및 그 후에 약간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그의 著作中에는 論爭과 辦顆性의 

운장이 비교적 많다 25) 이처 램 張子和는 劉河間

의 영향을 적지 않게 말았으나, 《擺門事親 • 心

鏡別集》에 나타난 張子和의 ‘J'C훔承制輪’ 역시 

劉河間의 說과 얼치하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 

張子和는 允훔承制의 ’承’字에 대해서 ‘承聲’의 

의미로 해석하여 所不勝者가 承하는 것이 아니 

라, 所生者가承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Jt 

훔承힘r 原文 뒤의 ’害’字도 所承하는 所生者가 

훔를 업으며, 이로 인하여 所承者의 所勝者가 

H王하게 되어 ‘制’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擺門事親 • 心鏡別集》에 “假令水罵母 木馬

子 當春묘之時 --令增在 ~~水Jt也 水짧j℃極 則

木令不至옷 木者 繼캉而承水也 水짧Jt 則害其所

承옷 所以木無權則無所制土 土용!till 則水乃受制

也 夫A必自悔 然後A悔之답歲 木長春之令也 水
受土制 熱克其寒也 變而篇i뭘”26)이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은, 가령 水가 母가 되고 木이 子가 

되니 春이 묘盛해야 할 때에 --令이 요히려 울 

러나지 않고 남게 되면 이것이 水가 元한 것이 

니, 水가 元하면 木令이 이르지 못하게 된다‘ 木

은 겨울을 이어서 水를 承하는 것이니, 水가 이 

미 允하면 그 承하는 바인 木에 훔를 업히므로 

木이 권세가 없게 된다. 이리하여 土를 制하지 

못하여 土가 이미 Ill盛하게 되 니 水가 이에 그 

制함을 받는다 대개 사랍이 반드시 자기가 悔

한 然後에 남이 悔하는 뜻과 같다. 木은 長春의 

令이니 水가 土의 제압을 발아서 熱이 그 寒을 

이겨서 변하여 i옆이 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張子和의 ‘t홈承制調’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사랍들이 반대하거나, <

心옳觀”集〉 자체를 張子和의 저서가 아니라고 하 

였으니, 王安道는 “斯言也 推之愈詳 而違經愈遠

옷 或日 心要者 他A成之 蓋得予所聞之짧후27) 

25) 洪元隨, t觸홈, p. 219. 
2히 張從正, 子和훌集, ~t京, A民짧뽀버版it, 1994, 

p.391 
27) 王安道, 東휠十種용홈훌훌엎빼뼈累, 서울, 大星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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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한편 王安道는 〈治法心要〉에 張子

和의 ‘元훔承制輪’이 나온다고 밝혀고 있으나, 실 

제로는 〈心鏡別集〉에 수록되어 있£며 그 문장 

도 약간 다르다. 。l는 《偶門事觀〉이 원래 흩 

어진 十種의 著作을 後A이 編成하여 이루어 

진28) 과청에서 나타난 오류인 듯하다. 

4. 王安道의 說

짧l河間의 1℃홈承힘l論은 王安道에 의해 더욱 

청밀하게 發明되었는데, 病理變化와 病候의 훌 

{없分析 및 該斷과 治癡에 이르기까지 後世에 매 

우큰콩헌을하였다. 

王安道는 元훔承制論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운제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다‘29) 그 중 하 

나는 자연계의 萬勳이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를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고정 불변하는 사물이 없 

다는 것이다 따라서 “易也者 造化之不可常也

堆其不可常 故神化莫能以測 莫測故不息也 可常

則息、찾”3이라고 하였다. 이는 어떤 사물이라도 

운동 변화가 없£면 生命이 곧 끝난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天地 萬物이 장시 

라도 변화 운동하지 않는 때가 없으나, 처음부 

터 끝까지 펼연적으로 상호 협조와 상호 평형이 

라는 하나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王安道의 論述에 “홉觀夫陰陽五行之在天地間也 

홈者빼之 下者題之끓者折之 弱者濟之 蓋莫或使

然而법不能不然”31)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 볍칙 

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萬物은 生氣가 운 

社, 1983, pp, flJ7 610. 
28) 洪元植, 上휩흠, p.219. 
29) 옳뼈然 主編, 上휩흠, p.136. 
30) 王安道, 上編흠, pp, flJl-610. 
31) 王安道, 上編홈, pp, flJl-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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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해지고 인체에 있어서는 흉病을 발생케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는 또 “不

如是則高者愈高 下者愈下 彈者愈彈 弱者愈弱 而

乖짧L之政 日以極찾 天地其能位乎”32)라 하였다. 

그는 이처렴 天地 萬빼과 인체 生理와 생명의 

연속은, 不斷한 운동과 隨時 變易이 필수적인 

동시에 그들 사이에 모두 평형 협조가 필수적이 

라고 인식하였£니, 이러한 운동 변화와 협조 

평형은결국에는變化莫測하지 않고 헤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흔적 기초에서 그는 

元홈承制가 사물에 대한 협조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그것이 사물의 생성과 敗亂의 관건이 

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t則홈 承乃制”

가 “造化之樞細”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元훔承制하는 방식을 不元而防之’

와 ’짧11而克麗之’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t則훔 承乃制二句 言빽1其過也 制生則化止

生化大病四句 言有制之常 與無制之變也承續隨

也 然不言隨而日承者 以下言之 則有上奉之象 故

日承 雖謂之承 而有防之之義存꿇 11者 過極也

홈者 홈物也 制者 克麗之也 然所承也 其不11 則

隨之而E 故雖承而不見 ret1L 則克購以平之承斯
見훗 然而迎之不知其所來 避之不知其所止 固若

有不可必者 然可必者 常存乎뽑롯ti:總之中 而莫

之或散也"33)라 하였다 

11윤 氣가 성한 것이고, 承은 ‘以下奉上’하여 

따른다(隨之)는 돗이나 또한 반대로 그 11함을 

방지 (防之)한다는 뭇도 있A며 , ‘害’는 .홈物”의 

뭇이니 萬輪을 훔한다는 것이며, ‘制’는 元甚한 

本氣를 克勝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所承者는 곧 

本氣의 所不麗者안 것이다. 

3찌 王安道, 上編흠, pp. flJl-610. 
3에 王安道, 上휩홈, pp, flJl-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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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이 ‘방지한다’와 ‘따른다’의 두 가지 의마가 

있A으로 不t而防之’와 짧〕℃而克勝之’의 두 가 

지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不t而防之’의 경우를 예로 들면 不平

하되 不〕℃한 장태에서는 木은 風이 되고 火는 

熱이 되며, 만약 不足하면 風‘도 없고 熱도 없게 

되어 木火의 作用을 잃게 된다. 不平하되 不t

하면 木을 制하는 金과 火를 힘|하는 水가 다만 

따라요요로 承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에 ’짧1G而克勝之’의 경우를 예로 플띤 木

이 元함에 이르면 金氣가 곧 얼어나 木을 制하 

고, 火가 允함에 이르면 水氣가 곧 얼어나 火를 

制하여 상대적 평형을 유치시키니 이런 경우에 

承함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요두 정상적인 

生化 현상인 것이다 반대로흑木火의 氣가不 

足하거나흑지나치게 允하여 金水의 氣가制할 

수 없A면 生化와 반대인 敗亂의 현상이 된다 

王安道는 允害承制의 법칙이 어디에서든 어 

느 때이든 그러한 보편성A로 인하여 인체에서 

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체에 있어서 ‘不允而防之’의 경우는, 비록 

.iE常時에 “五職更相平”하나 만약 一購이 不平하 

면 所不勝하는 購이 서로 平하도록 하니, “以心

火而言 其不元 則賢水雖心火之所훌 亦不過防之

而E”34)이라 하였다 ‘많〕℃而克勝之’의 경우는, 

만약 -購이 〕℃하면 곧 所勝하는 購이 承하여 

克하게 되 니, “一或有允 郞起而克勝之훗 餘轉皆

然平”35) 라고 하였다. 

또한 王安道는 ‘允害承制’의 原文 뒤에 ‘制生

則化 外列盛훌 害則敗亂 生化大病”에 대해서 ‘制

則生化’로 고치고,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의 상 

황으로 나누어 각각 “制則生化 外列盛흉”와 “害

34) 王安道, 上揚뿔, pp. 607-610. 
35) 王安道, 上根뿔, pp.607 610. 

則敗짧L 生化大病.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制生則化’는 ‘빼mu生化’를 傳寫하는 과정에서 

창옷되어 文理가 접속지 않으며 뒤의 “生化大病.

과 호웅이 되지 않으으로 고쳐야 마땅하다고 前

提하고, 따라서 ‘制則生化’란 制하는 바가 있으면 

六氣가 〕℃에 이르지 않아서 平이 되고 平이 되 

면 萬物이 生生하여 變化가 無第하게 되며 化는 

生의 成이므로 生이 化보다 먼저 한고 해석하였 

다 

‘外列盛豪’란 制하는 바가 있는 상황에서 六氣

가 分布 主治하여 번갈아 盛흉가 띔을 분명히 

알 수 있으으로 ‘外-}lj’이라 하였다 

‘害則敗亂’이란 이마 允하여 害가 되어 制할 

수 없£면 ‘敗壞乖亂’이 行하여지며 ‘敗壞乖亂’하 

면 그 變이 極하여지니 그 害가 성하고 萬物이 

病플지 않는 것이 없다 ’生化’란所生所化를지 

적하여 말한 것이니 萬物을 말한다 變이 極하 

고 害가 甚하므로 ‘大病‘이라고 한다. 

또한 王줬효는 이를 A體에 적용하여 논하였 

는데 ‘制R1J生化’는 元氣가 周流하여 一身을 滋養

하는 것과 같으며, ‘生化大病’은 뼈氣가 橫行하여 

正氣가 홈散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한편 “뽑IJ則生化”의 ’生化’는 造化의 用으로 말 

한 것이고, “生化大病”의 ‘生化’는 萬物을 말한다 

고 하여, 生을 “멈無而륭, 化를 “멈有而無”로 해 

석하거나 앞의 ’生化’와뒤의 ‘生化’를동얼시하는 

것은 모두 그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害承制를 ‘1Gffii 엽制’와 ‘1G而不能엽制’ 

의 상황으로 나누어 자연계와 인체에 대해서 설 

명하였다 인체의 氣는 ‘元而엽制’해야 하는데, 

만약 ‘元而不能범制’하게 되면 病이 發한다. 따라 

서 場111. 針石 훨引의 방법으로 도와서 그 允함 

을 뽑IJ하고 그 害흘 제거한다 그러나 天地의 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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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체와는 달라서 ‘元而멈制’하면 平£로 회복 

될 수 있으냐, ’元而不制’하게 되면 그 누가 도울 

수가 없다. 하지만 天地 造化의 道는 變化가 極

함에 이르면 마침내 스스로 돌아와서 그 평상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王安道는 이와 같이 “元則害 承乃制”를 인체 

의 生理病理 및 治橋와 결합하여 해석하였으니 

그 논술은 자봇 精微하고 深典하다‘ 그는 ”造化

之常 不能以無元 亦不能以無制”의 관점을 제시 

하고, 五職으로 안체의 질병을 설명하는 辦證法

의 요소를 갖추어서 張介賣 같은 이는 일찍이 

그 學說을 크게 칭송하였다‘36) 

5. 盧博의 說

盧휩흥은 王安道의 ‘1G害承制論’을 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元氣說’을 결합하여 ’子來救母’의 

의미를 發明함A로써 그의 理論을 보충하였다 

우선 ‘顯明’에 대해서 ”夫所謂顯明者 指方位而

言 日 出予gp之地也”라고 하였으니 , 六氣중에서 

방위로 日出의 gp方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顯明之右’의 ‘右’와 ‘退行’에 대해서 “少陰君火

始予此而右選 故日顯明之右 蓋天地左雄 六氣右

旅 故B退行’라고 하였다. 이는 少陰君火가 顯明

에셔 시작하여 右遇하묘로 願明之右’라 하였고, 

天地는 左雄하고 六氣는 右旅하묘로 ‘退行’이라 

한것이다 

‘承’字의 해석에 있어서 王安道의 說을 계송하 

였는데, 六位의 아래에 각각 所不觸이 承하고 

있으니 ”王民日承種隨也 而又有防之之義 以下奉

上故日承 其五行之道 不元則隨之而己 -有所元

36) 옳뼈然 主編, 上編書,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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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起而克觸之也”라고 하였다. 

‘制’와 ‘害’에 대해서 “制者 制其氣之太過也 훔 

者 훔勝者之元氣也”라고 하였A니, 害를 받는 것 

은 所觸者임을 밝혀고, 〕℃害承힘j論을 元氣와 결 

합하여 설명하였다. 그가 말한 元氣란, 합하여 

말하면 ’-元’이고 냐누어 말하면 ’六元’인데, 一

元이란 --元者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復生水 ’좁環無端 生生不息、”이라 하였 

으니 一氣가生生하여 擔環하는 것이고, ‘六元’이 

란 “六元者 水寫木之化元 木$$火之化元 火鳳土

之化元 土鳳金之化元 金鳳水之化元 亦運化而無

第也”이라 하였A니 母가 子의 化元이 되 어 運化

하여 무궁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一元 • 六元의 元氣說에 바탕을 두어 王安道의 

說을 부연하여 “假如火不元 則所承之水 隨之而

E 一有1G趣 則其水起以平之 蓋恐害폼金元之氣 

子來救母之意也 六氣皆然 此五行勝復之理 不期

然而然者훗”이라 하였다 火가 不允하면 承하는 

水가 따라올 뿐이고 만약 元極하면 그 水가 일 

어나 火를 平하게 하니, 金의 元氣를 훔할까 두 

려워해서이니, 이는‘子來救母’하는뭇이다. 이러 

한 설명은 張子和의 ‘母子說’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며 王安道의 說을 ’子來救母’로 보충 해석한 

것이다. 

廣據은 ‘元害承制’에 대해서 ‘有制之常’과 ’無

制之變’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制生則化’와 

‘홈則敗亂’과 연결하여 해석하였으니, 王安道의 

學說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制生則化l에 대해서 王安道의 說을 따라서 

‘制則生化’로 고쳐서 ”制則生化者 言有制之常 如

元則制 而生化不息、 何害之캅라고 하여 承制가 

이루어지는 정장이라 설명하고, ‘外列盛흉’에 대 

해서는 ”外껴l盛흉者 言所承者力흉 而所j℃者樓盛

制之不盡耳 在天地則鳳六찮 在A身則鳥六흉”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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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外列盛흉’란 所承者가 힘 이 흉하여 

所〕℃者가 極盛하게 되 어 承制가 있되 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니, 

天地에 있어서는 六찮이 되고 A身에 있어서는 

六흉이 된다고 하였다. 王安道가 ‘外列盛豪’에 대 

해서 有制之常에서 六氣가 分布 主治하는 것이 

벤갈아 盛훌함이 드러나는 것이라 한 것을, 廣

擺。1 보충하여 所承者는 흉하고 所t者는 極盛

하여 承制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염을 발명한 

것이다. 

’害則敗亂’에 대해서 ‘害則敗亂者 言無制之變

也 所承者豪甚而無氣 故所〕℃者其勢織橫而不可

遍也 在天地則大壞總滅 在A身則病옳而死롯”라 

하여 承制가 없는 變에 해당하여 所承者는 더욱 

흉함이 심하여 氣가 없게 되고所t者는 세력이 

더욱 강하여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 ’生化

大病’하여 天地가 大壞하여 滅總하고 A身은 훌 

氣까지 病들어 死한다고 하였다. 王安道는 ‘훔則 

敗亂’에 대해서 無制之蠻에서 敗壞乖짧L이 行하 

여진다고 한 것을, 廣據이 보충하여 所承者는 

더욱 흉함이 甚하고 所〕℃者는 세력 이 縮橫하여 

“生化大病”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廣樓은 王安道의 〕℃害承制論에 

서 末盡한뭇을 딸명하였다 가령 'Jt害承制’에서 

害즐 업는 것은 所勝者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t훔承制’를 ‘元氣說’과 결합하여 ’子來救母’로 설 

명하였고‘ “外列盛흉n “害則敗亂” 둥을 ‘所承者’

I所〕℃者’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6. 張景돔의 說

張景f놈은 ‘〕t害承制論’에 대해서 王安道와 廣

據의 說을 그대로 繼承하였는데 《周易〉을 인 

용하여 그 근거플 설명하였다. 

陰陽五行의 道는 〕℃極하면 파괴되 어 彈弱이 

서로 해치묘로 偏盛이 있으면 반드시 偏흉가 있 

게 된다 만약 彈이 制하는 바가 없..2..면 5옳은 더 

욱 彈하고 弱은 더욱 弱하여 乖亂이 날로 심해 

진다. 따라서 張景옮은 《類經》에서 “所以〕t而

過甚 則害乎所勝 而承其下者 必從而制之 此天地

엽然之妙 훌有莫之使然 而不↑휘;然者 天下無常

勝之理 亦無常屆之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所

勝을 害한다는 것은 廣擺의 說을 계승한 것이 

다. 

이처럼 F옳은 더욱 彈하고 弱은 더욱 弱하면 

乖亂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를 其下者인 所不勝

이 承하여 制하게 되 니, 張景옮은 “易之乾象日

元之馬言也 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 知得而

不知喪 復之象日 復其見天地之心乎 M此元承之

훌훌”라고 하였다. 즉 ‘t’은 周易의 乾휩上九에 해 

당하고 ’承’은 復휠의 初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張景돕도 ‘7℃害承制’를 ’有制之常’과 ’無制之짧l 

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制生則化l와 ’害則

敗亂’과 연결하여 해석하여, 王安道盧擺을 따랐 

으니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盛極하지 않고 制함이 있으면 〕℃害함에 

이르지 않고, t害함이 없으면 生化가 자연히 

나와서, 盛할 것은 盛하고 哀할 것은 흉하여 그 

순서가 맞으니 이것이 이른바 l外列盛흉’이다 

‘外列’이란 발육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 

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t하여 制함이 없으 

면 害가 되니 害가 되면 敗짧L하고 失常하여 正

氣를 生化하지 못하여 !fll氣가 되으로 大病이 되 

니 이것이 이른바 ‘害則敗亂 生化大病’이다. 

張景옮은 특히 王安道의 說을 부연하여 A體

에 적용하였는데, 《類經》에서 “由此觀之 則天

地萬物 固無往而非五行 而允害承뼈j 又安往而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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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짧 故求之於A 則五藏更相平也 五志更相購也

五氣更相移也 五病更相變也’라고 하였다 。l는 

天地 萬物이 五行이 아닌 것이 없고 允훔承制가 

作用하지 않는 때가 없으묘로, 王安道의 說처럼 

五屬에만 국한하지 않고, 五志 五氣 五病 역시 

t害承制에 의하여 끌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 

한 “火極則寒生 寒極fllJ~흙生 i옳極RIJ風注 風極則

;操生 操極則熱生 皆其化也”하니, 이처럼 承制가 

天地間에서 ‘氣化’의 멈然에서 비훗되고 사람에 

게도 있는 것은 그 運用의 得失을 換回하는 것 

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t害承制의 幾微와 道

를 알면 파약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으니 害

가 없게 된다 만약 允害承制의 道에 밝지 못하 

여 훌假를 分別하지 못하면 敗亂이 곧 닥치게 

되니 오칙 知者만이 능허 慣重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처렴 張景폼은 ‘允害承制’를 자연계의 現

象으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A事로 파악하 

였다. 

7. 馬時의 說

馬時는 〈素問注證發微》에서 “夫六氣之下

各有所制之氣承之者 蓋표行之氣 一極則-生 而

偏環相承 無一息、間斷也”37)라고 하였으니 , 六氣

가 下承하는 것을 生生하여 偏環하는 개념으로 

파약하여 하나가 極하여 사라지연 하나가 生하 

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相火를 예로 을 

연 “相火之下 水氣承之者 夏相火極水生承之 從

微漸化 至쫓著也영Bl라 하였으니 , 相火之下에 水

氣가 承하는 것은 여름에 相火가 極하면 水가 

37) 馬廳 題隱魔, 張馬合注, 훌北, 훌聯國風버版社, 

1981, p. 때4 

3에 馬陣 張隱魔, 上提흠, 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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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하여 계송하나니 水가 微弱하다가 점점 化하 

여 겨울에 이르면 盛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하였 

다 이는 ‘뼈服說’과 그 뭇이 같a니 또한 ‘其義與

陰陽家 水始於午 金뻐於~p等說 大同小異 而皆備

環相承以寫服也”3이라고 하였다. 

또한 “允則훔 承乃制’에 대해서 “t 過極也
------ 言六位之氣 過極則必害作 承氣乃生於下 制

之使不過也’4이라고 하여 해석이 다른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六氣勝 

復’과 歲氣의 平 및 太過 • 不及과 結合함£로써 

諸家들은 〕E害承힘j로 모두 太過일 경우만을 해 

석한데 反하여, 馬時는不及한 경우까지 설명하 

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下承之氣’에 대해서 《內經》의 六氣承

制의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

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를 인용하였으며, 

‘害’를 업는 氣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다만 “害作則敗壞擾亂 而生化大病也"41)라고만 

하였고 또한 ‘暴化’ ‘購復’과 연관하여 淡害좁陽’ 

으로파악한듯하다. 

또한 .制生則化 外껴lj盛흉 害則敗짧L 生化大病”

에 대해서 “故制則從微化著 承者딩外列盛 極者

딩外列흉 而生化偏環 害作則敗壞擾亂 而生化大

病也객2)라고 하였으니, 이는 “制則生f~"를 8힘g감 

說에 따라서 ‘生’과 ’化’의 순환 개념으로 해석하 

고, ‘承者’와 ‘極者’로 나누어 “外껴lj盛흉n하게 된다 

고 하였으니, 앞의 諸家說과 매우 다르다 

馬時는 〈素問》의 그 다음 頂文에서 “盛豪”

에 대해서 

3에 馬聽 張隱魔, 上擔훔, p.484 
4이 馬聽 張隱魔, 上握홉, p.484 
41) 馬聽 題隱魔, 上編흠, p. 뼈4 

4찌 馬時 張隱魔, 上編흠, p. 뼈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Ji,홈承制論찍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뿜家說의 i}f究

則微.라고 설명한 것과 ‘外列盛훌-을 결합하여 

六氣의 ‘體復’과 연관함£로써 독특한 의견을 보 

였다 

馬聽는 ’元홈承制’에 대해서 歲氣,가 平年일 때 

와 太過 不及年일 예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 

선 平年일 째에는 ‘蓋制元下承生化之盛흉 推歲

氣和平 則其所化 個序漸進 從微至著 而皆當六位

之표’43)하게 되니, 生化가 漸進的이어서 六位가 

정상을 얻게 된다 가령 “復行一步 君火治之 陰

精承之一짧은 .乃下承生化之盛흉 當其位則正者

也•44)이나 즉 홉其位’의 正化로서, 옳其盛흉個 

序不亂 盛者當治之.IEUz: 흉者當承之正位 而各當

本位之正’45) 이라 하니 , 그 盛흉의 순서가 錯亂

하지 않아서 盛者는 ‘當治’의 正位이고 흉者는 

’當承’의 正位가 되어 각각 本位의 正에 해당한 

다. 따라서 기후가 정상적이어서 “溫當春熱當夏

}京當秋 寒當~ 而氣候和Zf-'’'46)한다 그러나 太過

혹은 不及年얼 째에는 ‘其歲氣有太過不及 則其

所化無序 或觀等l쫓節 或乘危往廣 故흉或**化 而

없半非其位之!ij 變或復勝而鳳全非其位之뻐 

也”47)라 하였£니, 生化에 순서가 없어 節氣를 

뛰어념어서 變이 生하는데 혹은‘暴化’하여 절반 

만 

히 ’非其{立’인 뛰R가 된다고 하였다‘ 가령 “木發앓 

折者 暴元極之木짧 半象暴承下之金殺 同化而盛

흉半非其位 f월했化之뻐也 厭陰所至鳥뽑愁大핸、 

者 暴Jt極之木顆,愁 없暴承下之金{京報復 而盛훌 

全非其位 짧嚴復之뼈也”48)라고 하였다. 즉 〈六

元正紀大論〉에서 말한 ”木發없折은 承下之金氣

와 절반만 暴化한 것이고, “廠陰所至鳥짧恐大}京 

43) 馬時 張隱魔, 上짧흠, p. 얘4 
44) 馬짧 張隱魔, 上휩흠, p. 얘5 
4잉 馬짧 張짧屬, 上뿜홈, p. 때5 
4야 驗 張購, 上鋼, p.485 
47) 馬짧 張뼈屬, H홉흠, p,485 
4에 馬짧 張鷹尾, t揚롤, p.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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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馬聽가 제시한 不及한 경우의 暴化를 

치료하는 방법은 “凡此皆氣‘虛所變之暴化 其治法

當補本氣之虛 非如氣盛之法當蘇53) 이다. 그러므 

로 劉河間이 暴化블 치료할 때 다만 Jt甚한 本

氣를 演하라고 하였으나, 그 暴化가 本氣의 부 

족A로 인하여 承者가 다시 勝復함으로써 그러 

한 경우는 編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補해야 하 

나 “今河間列言治暴化 但當演其Jt甚之本氣者可

乎其所暴之化 皆本氣不足 所承者 得以觸之而然

不治則A氣愈흉 承氣愈勝"5이라고 하였다 따라 

서 ‘暴化’가 虛象이므로 도리어 ’暴化’를 다스려서 

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今列言

暴化薦相iCJ.之虛象 不可反治之者可乎 此則河間

誤釋太過不及所變之秉化皆鳳太過也 日王民林£

河間民失經답 意E聞命횟55)라고 하였으니 , 劉j

河間의 ‘暴化說’에 대해서 보충한 바가 매우 크 

다고할수 있다. 

결론척요로 말하면 馬聽는 ‘尤害承制’를 ‘正化

之常’과 ‘暴化 · 勝復之變’으로 나누고 각각 和者

와 乖者로 구분하였으니 “六位下承之氣 其所以

薦正化之常者 鳥暴化勝復之變者 篇쥐]者 馬乖者

之詳"5이라고 하였다 한편 만약 ’相承’하는 體로 

말한다면 常과 變, 和와 乖의 다름이 없지만 流

行하는 用으로 말하면 “極於平氣之紀 而當其位

承之者 寫正化之常而짧和 極於太過不及之者 而

非其位承之者 罵暴化勝復之變而薦乖也"57)하게 

된다. 따라셔 平氣年에는 ‘當其位者’가 承하여 正

化之常이 되어 和하지만, 太過·不及年에는 ‘非

其位者’가 承하여 暴化 勝復의 變이 되어 乖하게 

53) 馬時 張隱魔, 上휩홈, p.485 
54) 馬時 張隱魔, 上擔홈, p. 때6 
55) 馬짧 張隱塵, 上獨書, p.486 
56) 馬聽 張隱魔, 上編홈, p.486 
57) 馬짧 張隱屬, 上編홈,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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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正化之常연 경우는 순서가 정진적이어 

서 정상적인 며時의 유행이 되고. 그 薦化’ ‘勝

復’의 變인 경우는 太過하거나 不及하건 간에 承

者가 그 極함에 따라서 그 아래에서 制하여 며 

時의 기운이 觀等하게 되어 그 本氣블 變化하여 

묘172..로 暴化하게 되 니 “其常者 RIH륨序漸進 以

짧四時之周流 其變者 則或轉威太過 而흉趣於非 

位 或勢位不及 而天搬셉F位 故所承者 皆隨其極

制於下而觀等俊節 變其本氣 以馬묘11之暴化"58) 

라고 하였다 따라서 半變하는 경우는 本氣가 

半흉하고 下承者가 半盛하여 ‘非其位’의 ‘薦化’가 

되고, 全變하는 경우는 本氣가 全흉하고 下承之

氣가 全盛하여 ‘非其位’의 ’勝復’이 되니 和而變者

는 德化政令。1 되고 乖而變者는 짜훔뿔陽이 된 

다 따라서 ”是故半變者 本氣半훌 下承半盛 而鳳

半非位之暴化 全變者 本氣全흉 下承全盛而馬全

非位之勝復 和而變者鳥德化政令 乖而變者馬~

害뿔陽也”5이라고 하였다. 

가령 〈五常政大論〉의 言及中에서 木의 경우 

를 예를 들면 “發生之紀 其變振拉推技’의 類는 

太過의 薦化’이고 ‘不務其德 則收氣復”의 類는 

太過의 ’勝復’이며, “委和之紀 其動練房抱鍵R의 

類는 不及의 ‘暴化’이고 ‘蕭題薦殺 則씻練佛觸”의 

類는 t혐h政令의 ‘勝復’이며, 〈六元正紀大論〉의 

“水發而흉雪 木發而앓折R의 類는 Jj.;害뿔優의 薦

化’이고 “廠陰所至鳥顆愁大?京 少陰所至馬大置寒R

의 類는 Jj.;害좁陽의 ‘勝復’이 라고 하였다‘야) 

따라서 馬時는 王永과 劉河間의 잘못을 지적 

하여 ‘其所極所承者 自常變和乖之不齊 則其應見

者 有正化薦化勝復 及微甚%햄之各異 王£林~

不分變化 釋흉흉化薦變氣 河間不分虛實 釋흉흉化薦 

盛 皆不思之過也”61)라고 하였으니, 王永은 變化

58) 馬짧 張隱魔, 上擔홈, p.486 
5에 馬時 張隱魔, 上編홈, p~ 486 
6이 馬時 張隱魔, 上編홉,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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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半變하는 暴化와 全變하는 騎復£로 구분하 

지 않고 變化를 모두 變氣라고 잘못 해석하였 

고, 河間은 虛實을 나누지 않고 暴化를 치료할 

때에 盛한 경우만 생각하여 元甚한 本氣를 鴻해 

야 한다고 하였요니, 모두 자세히 생각하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8. 기타諸家의 說

張隱魔은 《素問集注》에서 “蓋五行之中 有

生有化 有制有웹 如無承制 而〕℃極則馬害 有制훤 

則生化옷”62)라고 하여 역시 有制之常과 無制之

變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有制之常의 경우는 뿜j則生化R하는 것으 

로. 가령 ‘如金位之下 乃君相二火 太陰演土 母子

之氣承之母氣훤之 則子氣生化其金옷"63)라고 하 

였A니 , 下承之氣가 둘로서 서로 相生하니 母氣

가 制하면 子氣가 그 本位之氣를 生化하는 것이 

다. 결국 母氣는 承制之氣이고 子氣는 生化之氣

라고 표현하였다. 張隱魔은 下承之氣 中에서 특 

히 陰精에 대해서 ‘陰精者 天Z」所生之精水也”라 

고 하여 좀더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無制之變인 경우는 ‘害HIJ敗짧L 生化

大病”£로, 가령 水가 元盛하여 土가 承하지 못 

하연 水가 찮灌하여 水克火하여 火가 滅總하게 

된다‘ 이처렴 土의 母氣(火)가 總하게 되면 土가 

더욱 水를 制하지 못하게 되어 水가 더욱 元盛

하게 되니 결국 五行의 $$害가 되어, 害하면 生

化之氣(子氣)나 承힘j之氣(母氣)가 모두 敗옮L되 

어 ‘生化大病”하게 된다. 따라서 갱n水7℃而無土 

61) 馬時 張隱屬, 上휩홉, p. 486 
6이 馬聽 張隨魔, 上휩흠, p. 482 
63) 馬麗 張隱魔, 上휩홉, p.482 

以承之 則水置火滅 而土之母氣總용 無土以制水

則水愈元용 是以〕넓IJ寫五行之職훔 훔HIJ生化 承

制之氣 皆馬敗옮L 而生化大病옷"64)라고 하였다. 

“外列盛哀’에 대해서는 馬時와 입장을 같이하 

여 金西銘의 말을 인용하여 “主歲之氣太過 則E

元而悔所不勝 如不及 則馬所勝之氣元而悔之’65)

라고 하여, 太過와 不及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 

니, 太過일 때에는 本氣가 元하여 所不勝까지 

悔하고 不及할 때에는 所勝之氣가 와서 元하여 

悔한다고 하였다. 

한편 李趣은 《醫學入門 • 運氣篇》에서 ‘元’

字에 대해서 ‘過極而不退也 當退不退 始則%害

及物 終則짜害及己”66)라 하였고, ‘承’字에 대해 

서 “承 觸隨也 以下奉上 有防之之義"67)라 하여 

王뤘효의 說을 따랐다 그러나 王安道를 위시한 

다른 。l을은 

ft"로- 고쳐 야 한다고 하였으나, 李뺏은 “制生則

ft"로 그대로 보고 ’生化’를 ‘生者自無而有 化者

自有而無"68)라고 하여 王安道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制生則化者 言有所制 則六氣不至於元而

馬平 平RU萬物生而變化無第옷”6이라고 하였다 

李樞은 ‘制生則化’를 萬物이 生하여 變化가 無짧 

한 것으로 보았요니, 王安道가 ‘變化의 用’이 라고 

만 한 것을 부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王安道 盧播 張景톱과 마찬가지 

로 ‘有所制’와 ‘無所制’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制生則化’와 ‘害則敗亂’을 설명하였다 먼저 制하 

는 바가 있으면 元하는데 이르지 않고 萬物이 

生化하니 “制生則化者 言有所힘j 則六氣不至於元

而薦平 平則萬物生而變化無第옷”7이라 하였고, 

64) 馬聽 張隱魔, 上휩홉, p.482 
65) 馬흙 張隱魔, 上휩書, p. 482 
66) 李않,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年, p. 245-246 
67) 李뺏, 上휩홉, p, 245 246 
68) 李極, 上휩홉, p. 245 246 
69) 李않, 上휩홉, p. 245 246 

8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原典II史學會誌 Vol.11, N0.1 

다음£로 制하는 바가 없£면 允害하여 敗亂하 

고 生化하는 萬物이 大病하게 되니 “害而無所制

則敗壞乖옮녕政行 f월JJ.;馬變 生化幾乎息 而馬萬

物之大病 大病 용11~變也 萬物皆病 天地其能位

乎/!)라고 하였다. 또한 ’外列盛豪’에 대해서는 

.外列盛흉者 六氣分布主治 送罵盛豪”라고 하여 

王安道의 說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 

미는 앞의 여러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t훔承制論’에 대해 구체적으로 ’天時’

와 ’A身’을 예로 들었다‘ 먼저 ’天時’로 말하면 

“以天時言之 春時쫓令不退 郞水7℃趣而훔所承之 

木‘72) 이라 하였으나, 所承者는 ‘所生者’라고 지 

목하였다. 그러나 所生者가 다시 生하는 것이 

元甚한 氣를 制함으로써, 역시 制하는 것은 결 

과적으로 所不勝者가 되어서 ‘然火馬木之子 由

是乘土而制水 則木得火生之令 而數榮列水於

外"73)라고 하였으나 이는 우단의 ‘子來救母’說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충한 것이다. 다음으로 

‘A身’으로 비유하면 “以A身言之 心火允甚 口乾

髮爆 身熱 則牌土失養 뼈金受害”74) 라고 하여, 

心火가 元甚하면 牌土가 失養하고 뼈金이 害를 

입게 되묘로 ‘由是水乘而起 以復金母之뚫 而制

平心火 ff出髮潤 口律身k京而平롯"75)라고 하여, 

水가 乘하여 金母의 원수를 갚게 되나 이 역시 

盧博의 ‘子來救母’의 說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런 ‘元害承制’가 얼어나지 않으면 ‘혐賢水愈微而 

不能t制 心火愈、盛而不能下退 則神去氣孤 而핏 

害不可解롯"76)하게 되어 썼害를 해결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이러한 李與의 A身의 비유는 病證

70) 李훨, 上編홉, p. 245-246 
71) 李없, 上휩흡, p.245 갱6 
72) 李없, 上樞흡, p. 245-246 
73) 李짧, 上樞흠, p. 245-246 
74) 李짧, 上樞홈, p. 245-246 
75) 李짧, 上編홈, p. 245 갱6 

7히 李밟, 上휩홉, p. 245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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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결합함A로써 매우 구체적 이 다 

《東醫寶鍵·天地運氣篇》에서는 ’六氣承

制’끼)라는 제목£로 《醫經爛며集》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王安道의 學說을 따랐음을 알 

수있다. 

7깨 許뺑, 東醫寶題, 서울, 南山堂, 1991年,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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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論

《內經》의 ’t害承制論’은 본래 자연계의 상대적 평형을 유지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歷代

醫家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繼承發明되어 이를 인체에 적용하여 生理病理該斷治癡의 여러 방변을 설 

명하는 중요한 醫學理論으로 자리잡게 되 었다‘ 

’7℃害承힘l論’이 상대평형을 유지하는 볍칙이라는 점은 대체로 見解가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 

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1. ’t害承制論’의 發明 運用하는 과정에 있어서, 王永은 《內經》의 ‘t害承制論’에 대해 범然 

現象으로 “暴其下”하는 의미를 발명하였고, 劉河間은 王永의 注釋을 기초로 하여 ’暴化說’

을 제시하여 인체의 病理變化의 論證과病候疑似의 률假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張子和는 

’承制’를 달리 분석하여 딩然現象을 설명하였고, 王安道는 病理變化, 病候의 뚫假分析에 

대해 發明하고 五騙의 辦證, 揚波 鐵石 導引의 治癡方法에까지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盧播은 《難經》의 ’元氣說’과 結合하여 7℃害承制의 규칙을 ’子來救母’로 설 

명하였고, 張景몸은 《周易》에 근거하여 ’承制’를 멈然現象뿐만 아니라 A事에까지 확대 

해석하였으며, 馬聽는 먼저 이전의 .,℃害承힘l論’과 ‘暴化說’이 ‘太過’인 경우만을 설명한 것 

임을 지척하고 不及’인 경우를 언급하여 該斷上의 虛寶 구분과 治癡法까지 제시하였고, 

平氣年과 太過 • 不及年으로 나누어 ’元害承制論’을 薦化’ ‘勝復’과 연관하여 자세히 분석하 

였으며, 李越은 盧樓이 發明한 ’子來救母’說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病證으로 예시하였으 

며, 許浚은 대체로 王永 王安道 등의 ‘元害承制論’을 계송하였다 

2. 」F承之氣’에 대해서 대체로 王永 劉河間 王安道 盧擺 張景룸 馬時 등은 元盛한 本氣의 所不

勝者로 보았£나, 張子和 李極은 7℃盛한 本氣의 所生者로 보고, 張隱魔은 下承之氣,가 물 

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本氣의 所不勝者로 承制之氣(母氣)이며 다른 하나는 所不勝者가 生

하는 것으로 生化之氣(子氣)라고 구분하였다 

3. ‘t害’로 인하여 害를 입는 氣에 대해서, 王永 劉河間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王安道에 이 

르러 ‘害物’이라고 표현하여 萬物이 害를 입는 것으로 보았고, 張子和 李짧은 所承者안 本

氣의 所生者, 廣擺 張景몸은 本氣의 所勝者가 害를 업는다고 하여 六氣 자체로 보았고, 馬

聽는 棄化’ ‘勝復’의 ‘짜害뿔陽’으로, 張隱魔은 五行之願害’로 보았다 

4. ‘元홈承制’의 구체적 인 규칙에 대해서 , 王永 劉河間 馬時는 -氣가 t하연 所不勝者인 下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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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氣가 制한다고 하였고, 張子和는 一氣가 元하면 所生者인 所承之氣가 홈를 업음A로 인 

하여 所承者의 所勝者가 RI하게 되어 制한다고 하였다 또한 王安道 廣據 張景돕 張隱魔

李樞은 ’有制之常’과 ‘無制之變’A로 냐누어 ’制則生化’와 ‘害則敗亂’을 설명하였으되, 王安道

盧據은 ‘有制之常’을 不允而防之’와 ‘많元而克購之’의 두 가지로 경우로 더욱 세분하였A니, 

本氣의 所不嚴者가 承하되 不尤하는 경우는 所承者가 나타나지 않A니 ‘不元而防之’이고, 

t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니 ‘짧允而克廣之’라고 하였으며, 張隱魔은 ’制則生化’하는 有制之

常의 경우는 承制之氣(母氣)와 生化之氣(子氣)가 下承하여 母氣가 制하면 子氣가 그 本位

之氣를 生化하고, ‘害則敗亂’하는 無制之變의 경우는 一氣가 元하여 承制之氣가 承하지 못 

하면 本氣가 元盛하여 所麗之氣가 擬헌하게 되니 이는 承制之氣의 母氣。1묘로 承制之氣

가 더욱 弱하여 制하지 못하여 결국 生化之氣(子氣)냐 承制之氣(母氣)가 모두 敗亂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李趣은 張子和의 說에 따라 所承者는 ‘所生者로서 1C甚하면 所生者(母)가 

害를 업는다고 하였지만, 所生者(母)의 所生者(子)가 元甚한 氣의 所不勝者(子)가 되므로 

‘子來救母’함으로써 1C甚한 本氣를 制한다고 하였다 

5. ‘承制’의 구체적인 규칙은歷代뽑家들이 한결같이 〈六微답大論〉의 “相火之下水氣承之水位

之下 土氣承之 土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

承之”에 따라서 五行相克의 볍칙으로 해석하였고, 이를 寒熱 操i흙 風‘火의 六氣의 대럽으 

로 해석하지 않았A며, 특허 張隱屬은 ‘陰精者 天ζ所生之精水也R라고 하여 명확허 ‘陰精

이 五行屬性 중에 水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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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外-111盛흉’에 대해서 王永 劉河間 張子和 둥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王혔효에 이르러 

서야 有制之常에서 六氣가 分布 主治하는 것이 벤갈아 盛흉함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으 

니 李樞은 이를 그대로 따랐으며, 廣擔은 이를 보충하여 所承者는 흉하고 所元者는 極盛

하여 承制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보았으며, 張景돔은 마땅히 盛할 것은 盛하고 흉할 

것은 흉하여 그 순서가 맞는 것 이 라고 보았으며 馬時는 “制則生化n를 ‘8뼈읍說’과 연관하여 

‘生'(微)과 ‘化’(著)의 순환개념으로 파악하고 承者(生者)는 ‘엄外列盛’하고 極者(化者)는 ‘엄 

外쭈lj흉”한다고 보았다. 

7. ‘害則敗亂’에 대해서도 王永 劉河間 張子和 동은 자셰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王安道에 이르 

러서야 無制之變에서 “敗壞乖홈U이 行하여진다고 하였으니 李趣은 이를 그대로 따랐으며, 

廣樓은 이를 보충하여 所承者는 더욱 흉함이 甚하고 所元者는 세력 이 總橫하여 “生化大病’

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張景폼 馬時는 原文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여 별다른 發明이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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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劉河間은 ‘允害承制’를 病理現象으로 해석하여 t훔하는 本氣는 本質이며 下承之氣는 暴化

로서 假象(標象)이고, 本質과 標象의 陰陽屬性이 相反하므로 該斷에 있어서 률假를 구분 

해야 하며, 治癡에 있어서 그 允盛한 本氣를 演하여 本質을 다스려야 하지 假象(標象)에 

마혹되어 下承之氣인 暴化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馬時는 劉」河間이 發明

한 ’暴化’說은 太過얀 경우만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不及할 때의 暴化는 本氣의 不

足으로 인하여 下承之氣가 勝復한 것이으로, 治癡에 있어서 本氣를 鴻해서는 안 되고 도 

리어 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9. 馬時는 ’允홈承制’를 ’六氣嚴復’과 歲氣의 平 및 太過 • 不及과 결합하여 설명하였으니, 平氣

年의 ‘iE化之常’과 太過 • 不及年의 ‘暴化勝復之變’£로 나누었다. 따라서 平氣年에는 ‘當其

位者’가 承하여 표化之常여 되지만, 太過 • 不及年에는 ’非其位者’가 承하여 暴化 勝復의 變

이 된다 平氣年에는 iE化之常인경우로 當其位者가承하여 순서가점진적이어서 四時의 

정상적인 流行이 되고, 太過 • 不及年에는 ‘暴化勝復之變’으로 ‘非其位者’가 承하여 四時의 

기운이 觸等하고 그 本氣흘 變化하여 묘것으로 暴化하게 된다 따라서 ’允害承制’에는 太

過의 暴化 • 勝復 뿐만 아니라 不及의 暴化 • 勝復도 있게 되니, 〈五常政大論〉에서 木을 예 

로 들어 설명하면 太過의 暴化는 “發生之紀’의 類이고, 不及의 暴化는 “委和之紀”의 類이 

며 , 太過의 體復은 까務其德 則收氣復”의 類이고, 不及의 勝復은 “蕭屬薦殺 則淡**佛購”의 

類이다. 그러나 짧化勝復之蠻’에도 ’半變者’와 ‘全흉者’가 있으나, 半變하는 경우는 本氣가 

半흉하고 下承者가 半盛하여 ‘非其位’의 ’暴化’가 되니 가령 〈六元표紀大論〉의 “木發앓折R 둥 

이고, 全變하는 경우가 있으니 本氣가 全흉하고 下承之氣가 全盛하여 ‘非其位’의 ’勝復’이 

되 니 가령 〈六元표紀大論〉의 “願陰所至寫題恐大i京者” 등이다. 

이상의 빠究過程에서 ‘允害承制論’과 六氣의 勝復’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때에 暴化가 얼어나고 어느 때에 勝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 

느 때 半變하는 暴化가 일어나고 어느 때 全變하는 勝復이 열어나는지도 알 수 없었a니, 이 점에 대해 

서는 좀 더 갚은 연구가 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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